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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의 아테네와예루살렘’같은곳으로보

고 있다. 시안과베이징이중국천하의수

도라면취푸는동아시아의정신적수도라

는것이다. 그래서그는“취푸의역사도시

구역이있는 이허 이북을역사지구로보

존하고, 이허이남에황해 일원의도시들

이 공동참여하는취푸 신도시건설을이

루면황해공동체로가는첫걸음이될것”

이라고역설한다.

하지만취푸신도시개발만으로는황해

연합의시작을이루기가어렵다는것이김

석철 학장의생각이다. 그가말하는대안

은 경제공동체의시범적공동 시장이다.

“황해공동체의공동 시장은황해의허브

공항과허브항만이있는곳이라야하는데

인천만한곳이 없습니다. 인천국제공항으

로부터1 2 . 3 k m의연륙교로이어지는송도

신도시의 바닷가에 동북아의 허브 마켓이

될iCITY 만들어야합니다.”

김석철학장은올초인천송도경제자유

구역 앞에 건설하는 최첨단 수상 도시인

‘i C I T Y’설계를 본격 시작하였다. 형태는

신도시해안에서돌출되도록해 타원형수

상 도시로건설하고해수를도시 주변으로

흐르도록하였다. 

그는“신도시건설에서중요한것은국제

자본을끌어오는것”이라며인천‘i C I TY’

가베니스비엔날레에서특별상을수상하자

외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

말했다.

간애가살아있는천년의도시를꿈

꾸는건축가. 김석철명지대건축대

학장은“건축의본질은인간다운삶의 향

기가 살아있는것”이라고 말한다. 그리고

이러한예로그는이탈리아베니스를꼽았

다. 베니스해상위에지은집들은수백년

이 흘렀지만 그대로 꿋꿋이 서있을 뿐만

아니라이제는세계인의문화명소로까지

자리 잡고 있다는것이다. 이러한원인을

그는당시의건축가들이옛시대의건축을

보면서그들의지혜를하나하나받아들이

고 소화했기때문이며, 끊임없이옛 선인

들의지혜를전수하려는노력의결과로보

았다.

삶의향기가살아있는그곳베니스에서

김석철학장은최근2 1세기동아시아의새

로운질서를이룰‘황해연합’으로가기위

한 상징도시를세계에선보여주목을받았

다. 세계적건축행사인‘베니스건축비엔

날레2 0 0 4’에서특별상을수상한 것이다.

그가설계한작품은‘인천i C I T Y와취푸(曲

阜) 수상도시마스터플랜’. 비록 완성된도

시 계획에만주도록되어있는대상은받지

못했으나미래의도시 계획에주는 최우수

작품상을받음으로써취푸와인천 두 특별

도시구역의더큰미래를세계에선보였다.

건축을통해한·중·일3국을아우를수있

는거대한도시건설의꿈을내보인것이다.

김석철학장은이번자신의작품에대해

“한국, 중국, 일본이E U나 N A F T A처럼황

해를 중심으로한‘황해경제공동체’의 기

반을 설계한것”이라고 말했다. 그는중국

인

“i C I T Y와취푸신도시는‘황해경제공동체’로가는첫걸음”

김석철명지대건축대학장·아키반건축도시연구원대표

‘베니스건축비엔날레2 0 0 4’특별상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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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부해안과한반도, 일본서남해안은E U

나 NAFTA 못지않은경제공동체가될 수

있으나세나라의현격히다른국가적스케

일과 초강대국이얽혀있는지정학적요인

으로인해아직경제공동체를이루지못하

고있다고설명하였다. 그는황해일원이경

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

서둘것이아니라황해연안도시간의문화

적동질성을확인하는상징도시건설과황

해일원의공동체시장을만드는일이우선

되어야한다고말했다.

김석철 소장은 산둥성 취푸와 한반도의

인천을 최고의 적지로 꼽았다. 먼저, 그는

공자의고향인취푸를한자로대표되는중

국의고대문명과유교문화의발원지인‘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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